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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2.8.30.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기획] 대기업 대신 선택한 사과 농사…“비료시비 충분히 해야” 강조

  - 3월 말 경 무기질비료 공급하고

  - 7월부턴 착색 돕는 비료 뿌려야

충북 영동군의 사과마이스터 장인횡 씨. 장씨는 1998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잘 나가던  대

기업을 때려치고 서른 둘, 이른 나이에 귀농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자신과 맞지 않아서였다.

그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사과를 접했다. 올해 여든넷인 부친이 사과농사로 자식교육을 

시켰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농사꾼이 되려고 연암전문대학 농학과에 들어갔고 방송통신대에

서는 원예학을 공부했다. 젊은 시절 잠시 직장생활을 했지만 자신에게 맞는 사과농사로 돌아

온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농사로 마이스터의 경지까지 올랐다.

마이스터답게 그는 자신만의 확고한 재배법이 있다. 보통의 사과농가들은 비료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충분한 비료시비를 강조한다. 싹 트기 전 3월말경 뿌리는 무기질 

비료는 필수라고 한다. 이때 질소, 인산, 가리가 고루 들어간 복합비료를 뿌려야 꽃이 제대로 

핀다는 것이다.

“사람도 임신을 하면 안 먹던 음식도 찾고 많이 먹는다. 태아에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작물도 똑같다. 양분이 충분해야 싹도 잘나오고 꽃도 잘 피게 돼 있다. 양분이 부족하면 

꽃이 부실하게 온다.”

착과 된 이후에도 6월말까지는 충분히 비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한다. 양분이 충분해야   

과가 제대로 큰다는 것이다. 7월부터는 착색에 도움이 되는 비료 위주로 시비를 하고 미량 

요소 시비도 꼭 할 것을 권장한다.

요즘은 밀식이 대세지만 그는 밀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홍로와 후지 7000평 농사에서 밀식

과원은 없다. 과원의 토질이나 위치, 품종에 따라 수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추세가 밀식으로 가는데 조기 다수확이 가능하니까 선호한다. 또 품질도 좋고 관리

하기 편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농사 면적, 품종, 과원 위치 같은 것을 다 고려해   

수형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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